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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흘리 아이와 대치동 아이

몇 가지 해결할 일이 있어 14박 15일의 격리생활을 

감수하면서 한국을 찾았다. 격리생활을 끝내자마자 

하나둘 볼일을 보면서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. 다

섯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늘 

서너 사람이 만나 식사하면서 사는 얘기를 나누며 지

내고 있다. 

  

지난 월요일, 제주도 와흘리에 사는 친구가 모처럼 상

경했다고 연락이 와서 또 다른 친구도 불러내어 셋이 

점심 식사를 함께했다. 아들네 식구들과 같이 지내고 

있다는 제주도 친구는 오전에는 근처 휴양림이나 오

름, 제주 올레길, 한라산 둘레길 등을 걷고 하교 시간에 

맞춰 학교로 가서 손자를 픽업하고 있다고 했다. 5학년

인 손자는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 교실에서 각종 

특별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주일에 한 번은 검도를 하

러 검도체육관에 가고, 다른 하루는 승마를 하러 승마

장에 다닌다. 이 또한 학교 특별활동 과정이기 때문에 

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. 참 좋은 교육환경 속

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

  

제주도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수도권 어

느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입을 열었다. 자기 부인은 

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를 봐주기 위해 주중에

는 딸네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 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

다시 딸네 집으로 간다면서 어젯밤에도 부인을 전철역

까지 바래다주고 오면서 답답한 마음에 공원에서 한

바탕 뛰었다고 했다. 

  

딸과 사위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를 돌봐줄 사

람이 필요한데 할머니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

했다. 그래서 주중에는 친구 혼자 생활하고 있다며, 더 

이상 이렇게 주말부부로 살기 힘들어 지금 살고 있는 

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팔고 딸네 집 근처에 빌라를 

샀다며 7월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다. 친구는 7월부

터는 부인이 아침저녁 딸네 집으로 출퇴근이 가능하

다며 기뻐했다. 딸이 어디 사냐고 물으니 대치동에 산

다고 했다. 딸은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바로 입

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전세를 놓고 전세금 받은 돈으

로 근처의 작은 빌라에 세 들어 살고 있다고 했다. 아이

를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많은 노

력을 경주했고, 온 가족이 생고생을 하며 살고 있었다. 

  

초등학교 1학년인 대치동 손자는 학원을 7개나 다니

고 있다고 했다.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학원

을 그렇게 많이 다니냐고 물으니 국어, 영어, 수학, 논
chahn@townnewsusa.com

술에다 3과목을 더 배우고 있다고 했다. 특히 영어 학

원의 경우는 시험까지 치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. 

손자를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영어교사였던 

친구가 지도했고, 또 친할머니도 영어교사로 은퇴한 

분이라 외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지도해 왔으며 그

리해서 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. 그 영어 학

원 그룹에 끼지 못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처지는 거

라고 했다.

  

은행원인 딸과 회사원인 사위가 버는 수입으로는 생

활비와 아이 과외비 대기에 바빠서 따로 아이를 돌볼 

사람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어 외할머니가 입주해서 

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얘기였다. 그럼 딸로부터 어느 

정도 수고비를 받는가 물으니 딸이 아직 그럴만한 여

유가 없어서 일원 한 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.

  

두 아이가 똑 같은 2021년을 살면서 엄청나게 다른 

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. 태권도

를 여러 해 익혀 2단인 초등학교 5학년 제주도 손자

는 한라산 중턱 마을의 한 분교에 다니며 특별활동으

로 승마와 검도를 배우고 있으며,  학원 근처에도 가

지 않고 있다. 이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대치동 손

자는 국영수와 논술 등을 포함한 7개의 학원에 다니

고 있으니 달라도 한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.

  

이처럼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초등

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삶은 자신의 선

택이 아니다. 부모가 선택한 삶의 환경에 따른 것이

다. 한 부모는 자식을 명문 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

위해 자신의 집을 세 놓고 전세살이를 불사했으며, 제

주살이를 선택한 다른 부모는 자녀를 한라산 중산간 

마을에 있는 분교에 보내고 있다. 두 아이는 선명하게 

대비되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.

  

두 아이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것이 그 나이에 겪어야 

하는 삶의 모습으로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

답을 내릴 수 없다. 그리고 두 아이가 자신이 처한 현

재의 환경과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

지 않은지도 알 길은 없다. 하지만 지금 그들이 겪고 

있는 삶이 결국 그들이 미래에 누려야할 더 행복한 삶

의 바탕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.

  

과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

있는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

아갈지 자못 궁금하다.


